




매체 유형 세부 구분 인터뷰 대상 언론사(담당자)

신문사, 
통신사

중앙일간지, 통신사
경향신문(뉴스콘텐츠부문장)/ 국민일보(고충처리인)/ 동아일보(지식서비스센터장)
서울신문(편집국 부국장)/ 연합뉴스(독자부장)/ 중앙일보(행정국장)
조선일보(독자서비스센터장)/ 한겨레(소통데스크)/ 한국일보(커넥트팀장)

지역지
강원도민일보(문화부장)/ 경남도민일보(뉴미디어부장)/ 
국제신문(디지털부문장)/ 무등일보(논설실장)/ 인천일보(논설실장)

경제지 매일경제(기획부장)/ 한국경제(오피니언부장)

방송사
지상파

KBS(시청자서비스부장, 제작기획1부장)
MBC(공영미디어국장, 미디어R&D파트 전문연구위원)
SBS(심의팀장, 뉴스D스튜디오총괄, 콘텐츠프로모션팀 전문연구위원)

종편, 보도전문채널 채널A(심의2팀 차장)/ JTBC(시청자파트 차장)/ TV조선(심의1팀장)/ YTN(시청자센터장)

‘소통’ 자체를 콘텐츠 제작에 
활용하는 특별한 유형들

<댓글 읽어주는 기자들>(KBS) 담당 기자

<산복빨래방>(부산일보) 담당 기자

<오마이뉴스> 시민저널리즘부장

<옥천신문> 편집국장

<취재대행소 왱>(국민일보) 담당 팀장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